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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최혜국 관세율 부가가치세

커피, 차, 마테와 향신료 5%

10%

위스키 10%

베르무트와 식물이나 향기로운 물질로 맛을 낸  

신선한 포도로 만든 와인
20%

보드카 40%

채소,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다른 부분 5%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의 조제품;   

패스트리쿡스 제품
5%















진출 시기 현재 매장 연내 매장

BBQ 2009년 19 20

네네치킨 2018년 1월 4 6

교촌치킨 2018년 2월 7 10

굽네 - 1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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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소주,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자카르타지사

소주, 인도네시아 젊은 층을 사로잡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소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의 소주가 한식당에서 코리안 바비큐와 함께 소비됐

다면, 최근에는 현지 젊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주 칵테일 바

에서 소비되고 있다. 지역별 맛집 찾기 앱인 Zomato에 따르면 소

주 칵테일 바는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서부 자카르타 지역과 북

부 Pantai Indah Kapuk 지역에 10여 곳 자리잡고 있다. 프랜차이

즈 소주 칵테일 바도 생겨나는 등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소주 칵테일 바 관계자에 따르면 소주의 인기 요인은 현지에

서 흔히 유통되는 맥주보다 도수는 높으면서 기호에 맞춰 여

러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점이다. 여성들이 마

시기 쉬운 낮은 도수의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점도 하나의 인

기 요인이며, 가장 일반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칵테일은 

소주와 요구르트로 만든 칵테일이다.  

올해도 소주 수출 증가 전망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음주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나 개방형 무슬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요 도시

와 관광지 등에서 비무슬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주가 허용

된다. 전체 인구 2억 6,500만 명 중 87%가 무슬림이나 13%의 

비무슬림 인구 3,450만 명이 잠재적 주류 소비 가능 인구로 작

지 않은 시장이다. 소주의 인기 증가로 인해 현지에서 기존에 

생산되던 ‘바람소주’ 이외에 ‘참좋은 소주’가 신규 출시됐다. 교

민들의 경우 익숙한 맛인 한국산 소주를 찾는 경향이 있어 현

지 생산 소주는 소주바, 일식주점, 펍 등에서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소주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30만 불(약 

15억 4,700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올 3월 기준 소주 수출은 27

만 8,000불(약 3억 3,000만 원)로 작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

여 올해도 수출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www.instagram.com, www.zomato.com, www.thejakartapost.com/

•  최근 인도네시아 젊은 소비층 사이에 
저도수 주류, 전통주와 같이 특색 
있는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어 현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고 타 주류와 
차별화된 과일맛 소주 등이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도구로 주류를 소비하는 
젊은 도시인이 증가해 주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색 있는 주류가
경쟁력 있어

Key
Point

 | 현지 소주 칵테일바 및 메뉴 |

 | 현지 유통 중인 현지 생산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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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설탕을 대체하는

스위트너의 시대뉴욕지사

세계적으로 설탕 대체 스위트너를 공급하는 Icon Foods사

는 최근 소비자들이 천연 또는 클린라벨 상품으로 혈당지수

가 낮고 친키토(keto friendly)* 스위트너 상품을 찾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Icon Foods는 스테비아(stevia), 몽크프룻

(monk fruit), 에리트리톨(erythritol), 코코넛 설탕, 알룰로스

(allulose) 등 광범위한 종류의 스위트너를 식품 제조업체에 

공급 중이다. 

스테비아의 응용 증가

최근 단맛이 더 뛰어난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steviol 

glycosides)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저칼로리 스위트너로 

인기를 끌었던 스테비아는 점점 단점을 가진 성분으로 여겨지

고 있다. 때문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스테비아 응용 상품들

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Icon Foods의 최근 

개발 상품인 스위트너 RA99M이다. RebA(스테비올 글리코스 

성분)와 RebM(글리코사이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음료나 가루

음료믹스에 잘 적용되어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는 RebM만

을 사용할 때 1kg 당 450달러(약 53만 5,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막대한 비용절감효과도 보이고 있다. 

 | 미국 소비자들의 스위트너에 관한 인식 |

꿀 66%

과일주스 47%

메이플 시럽 43%

용설란 36%

스테비아 31%

Top 5 Bad Sweeteners

액상과당 62%

인공스위트너 57%

아스파탐/이퀄 56%

스위트앤로우/사카린 55%

과당 47%

*친키토: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에 제한을 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의 장점을 활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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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크프룻과 에리트리톨의 지속적인 인기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몽크프룻은 나한과로 불리는 천

연 감미료로 추출물인 모그로사이드 물질이 매우 달콤한 특

징이 있다. 아직 스테비아보다 비싸지만 재배규모를 관리

하게 되면서 가격이 감소하고 있다. Icon Foods의 CEO인 

Thom King은 “스테비아와 몽크프룻의 결합은 상호단점을 

보완해 가장 인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소르비톨(sorbitol)을 기피함에도 만니톨(mannitol), 말티톨

(maltitol)과 에리트리톨은 여전히 잘 팔리는 품목으로 매출

이 증가하고 있다. 에리트리톨은 진균류, 조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단맛 결정성 복합물이다.

코코넛, 용설란(agave), 단풍나무

설탕을 대체하는 영양가 있는 스위트너인 코코넛 야자설탕

은 가장 잘 팔리는 품목 중의 하나다. Whole30 다이어트 프로

그램과 Paleo 식이요법 품목으로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흑설

탕도 여전히 잘 팔리는 품목이다. Thom King은 “용설란 시장

은 정체 또는 약간 하락하였는데, 이는 높은 과당으로 인체의 

keto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고, Whole30과 Paleo 프로그램에 

있으면서도 코코넛 야자설탕보다 더 정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이플 설탕이나 오가닉 사탕수수 설탕, 자일리톨을 더 

안정적인 스위트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알룰로스

스위트너 시장의 기대 품목은 알룰로스로 설탕과 같은 역할

과 맛을 갖고 있으나 더 이상 첨가당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졌다. 또한 칼로리가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알루로스의 새로운 상품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con Foods의 수십 개의 

신제품 출시로 스위트너 업계의 판도가 바뀌게 될 것이란 전

망이다.

기존 상품보다 열량을 더 줄이는 Eversweet

Cargill사의 글로벌 스위트너 디렉터인 Andy Ohmes는 “스

테비아 시장은 현저하게 성장해 왔으며, Cargill의 추후 성장 

전략에도 여전히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

여 “Truvia, RebA 스테비아잎 추출 스위트너는 약 30%의 설

탕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고, Viatech도 50~70% 설탕

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Cargill은 100% 가까이 설탕을 줄이는 상품으로 발효과정을 

거친 Eversweet을 공급한다. 유제품은 설탕 함량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부문 중의 하나로 기존의 맛을 유지하

는 것이 관건인데, Eversweet의 맛이 각광을 받고 있다. 

Andy Ohmes는 또 에리트리톨의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Mintel에 의하면 2012~2017년 사이에 에리트리톨

의 사용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특히 냉동 유제품 

영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몽크프룻 |

55%

45%

35%

50%

40%

30%

2012 2016 2019

| 미국인의 설탕, 과당, 스위트너에 대한 인식1 |

액상과당

설탕

인공 스위트너

극도로/매우 염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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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식음료 
제조사들은 혈당과 열량을 줄이면서도 단맛을 유지하는 설탕 대체 스위트너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각종 식물이나 과일 추출물들이 건강한 천연 스위트너로 각광 받으면서 응용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사들도 고유의 단맛을 이용한 건강 상품들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이 미주 
시장에서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의 단맛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 및 수출

Key
Point

 | 미국인의 설탕, 과당, 스위트너에 대한 인식2 |

식품 구매시 라벨에 있는 다음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해 식생활에서 다음 중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시장 확대 중인 팔라치노스(Palatinos)

치커리 뿌리 섬유질로 설탕을 대체해가는 Beneo사는 미국

에서 ‘느린 탄수화물 분해(low carb)’ 상품인 이소말툴로스

(isomaltulose) 성분의 팔라치노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

다. 비트의 수크로스(sucrose)는 자당이라고도 불리는 포도

당과 과당을 효소화하여 제조한 것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특히 이 제품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팔라치노스는 사탕수수나 벌꿀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는 천

연당으로 설탕과 맛이 비슷하지만 인슐린이나 혈당에 설탕

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다. 현재 40여 개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팔라치노

스는 1g 당 4cal로 설탕과 비슷한 열량을 함유하고 있으나 

더 낮은 혈당 지수와 설탕보다 천천히 소화되는 장점이 마케

팅과 브랜딩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스포츠 영양식, 에너지 음

료, 특수 영양식, 식사대용을 포함한 주요 식음료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요 상품은 Kill Cliff사의 스포츠 드링크인 

Endure와 Well Beyond사의 Xe Energy Multipler로, 보존제, 

설탕, 인공착색료, 인공 맛이 없는 천연 에너지 드링크로 마

케팅되고 있다. 또 다른 제품 Elite Beverage사의 BYLT는 에

너지를 지속시키고 지방을 산화하는 천연 음료로 마케팅되

고 있다. 

60%

40%

50%

30%

20%

액상과당
무첨가

인공 스위트너
무첨가

낮은 설탕 함량

매우 중요하다

45% 24%
설탕 줄이기

인공 스위트너
피하기

출처 :    www.foodnavigator-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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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브라질 건강식품시장 LA지사

 | 브라질 Plant-based, Clean label 제품들 |

브라질 건강식품시장의 성장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브라질 건강식품시장의 규모는 연간 

350억 달러(약 4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브라

질 웰빙 식음료 시장 성장률은 평균 12.3%였으며 올해에는 

50%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식품시장에서 가장 두

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은 ‘Plant-based(식물기반식

품)’와 ‘Clean label(클린 라벨)’, ‘Free form’이다. 이 부문의 

브라질 내 성장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8.3%였다.

Plant-based(식물기반식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에서도 식물기반식품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브라

질에서 식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2014년까지 파우더

류와 간장베이스 식품 일부에 불과했지만, 2015년 브라질의 

 | 동물성 식품 소비 감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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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채식주의 식품 공급업체인 ‘Superbom’이 감자로 만

든 비건 치즈(Vegan Cheese)를 출시해 대성공을 거두면서 

관련 제품의 출시가 급증하고 시장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건강식품 선호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도 식물기반식품 시장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GFI(The 

Good Food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 세계 건

강식품 시장에서 5번째로 중요한 시장으로 꼽힐 만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다. 전 세계 건강식품 시장이 연평균 8%

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브라질의 성장세는 연간 20%

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육류소비에 대한 문제 제기

와 인식 변화, 환경보호와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

의 소비력 확대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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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News Platform

 | Pão de Açúcar 슈퍼마켓 |

Clean label(클린라벨) & Free Form

클린라벨은 웰빙 식습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브라

질 사람들에 의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클린라벨은 인

공감미료, 인공향료 등 화학첨가제를 없애고 제품에 일반 소

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다한 성분 목록을 없애며 간단

하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소

비자가 원하지 않는 성분을 뺀 식품을 일컫는 Free Form과

도 맥을 같이 하는데 설탕을 빼거나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

은 데어리프리 제품들도 이에 해당된다. 뺄 것은 빼고 필요

한 성분만 강조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스트는 점점 더 간단해

지고 있는 추세다. 브라질의 캐슈넛 우유 브랜드인 Atal da 

Cashanha는 재료 리스트를 물과 캐슈넛으로 최소화했으며, 

non-GMO 성분만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 :    emais.estadao.com.br, www.foodnavigator-latam.com, www.gfi.org

 | 브라질 Plant-based, Clean label 제품들 |

•  브라질 건강식품 시장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매년 급증하는 성장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브라질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건강 트렌드와 친환경 소비를 이끄는 식물기반식품 및 클린라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를 다양한 한국산 건강식품의 브라질 시장 진출 
방안 모색 및 한국식품의 인지도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건강식품의

브라질 시장 진출 방안 모색

Key
Point

변화에 동참하는 슈퍼마켓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시장 변화를 감지한 슈퍼마켓 업

계도 웰빙 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Pão de 

Açúcar(GPA 슈퍼마켓)은 2018년 초부터 매장에서 ‘건강 공

간’을 늘리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는데, 특히 웰빙 제품 

라인 전용 섹션을 만들어 제품 노출을 늘리고 있다. 유기농/

천연/Free Form/기능성 제품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웰빙 

제품 전용 섹션은 20개의 Pão de Açúcar 매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40여 개 매장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Pão de Açúcar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 공간이 구현된 

매장에서의 매출이 20% 가량 성장했고, 500개 이상의 신제

품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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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러시아 식품 시장의

눈에 띄는 다변화블라디보스토크지사

변화하는 러시아 식품 시장

러시아 식품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식품 판매 실적 

총 110억 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 매출이 작년 4월과 비

교해 13% 증가했고 알코올 판매는 8% 감소했다. 증가한 건

강식품 품목은 야채, 과일, 고기, 시리얼 등이며, 지난해 4월

과 비교해 야채 가격이 평균 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

비가 증가했다. 과일 또한 전년 4월에 비해 평균 판매가격이 

6%나 올랐음에도 소비가 9%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렇듯 건강식품의 판매 증가는 러시아인들의 식품 소비 성향

이 고급스럽게 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먹기 쉽

게 포장된 인스턴트 음식과 음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

약품류 등 신속하게 소비 가능한 제품의 시장이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극동지역 중 연해주

에 급증한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하는 라면, 김치 등의 한국 

식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러시아 하이퍼마켓의 성장

과거 소련 붕괴 후 시장경제 도입으로 인해 배급제 및 국영상

점이 쇠퇴하고 재래시장, 식료품점, 키오스크 식의 식품 판

매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서 서구식 대형 체인점인 하이퍼마켓이 등장한 이후 재래시

장, 키오스크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이퍼마켓의 

영향으로 러시아 식품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으며 

그 중 ‘X5 Retail’사와 ‘Magnit’사는 매출의 1, 2위를 다투며 

러시아 식품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로 손꼽히고 있

다. 대형마켓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전시를 통해 소

비자들을 사로잡고 있고 고기, 우유, 과일, 야채 등의 신선식

품뿐만 아니라 완성조리식품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하이퍼

마켓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퍼마켓 판매 순위 |

X5 Retail Group RentaMagnit Auchan Retail
Russia

SPS
Holding

(단위: 백만불)

2,355
1,910

638
473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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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News Platform

출처 :    www.youtube.com, www.instagram.com, www.google.com, iz.ru, news.rambler.ru, news.ru, vc.ru

•  러시아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식습관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식품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많이 이용됐던 작은 상점들은 
하이퍼마켓의 등장으로 외면 받고 있으며, 하이퍼마켓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이미지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연해주 지역에는 
매년 한국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전략이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러시아인들에게 한국 식품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연해주에 한국 식품 수요
매년 증가

Key
Point

재래시장, 식료품점, 키오스크 현황

키오스크는 보통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술, 담배, 과자, 라

면 등 기본적인 식료품을 판매하던 곳으로 한때 10만 개 이

상 난립했으나 2014년 6월부터 키오스크에서 담배 판매가 

법적으로 중지되면서 상점이 크게 줄어들었다. 식료품점은 

아직도 두어개의 상점은 각 동네마다 있고, 재래시장은 도시

마다 한 두 개씩은 있으나 상당수가 철거되거나 실내 건물로 

통합됐으며 하이퍼마켓으로 인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식품 홍보 트렌드

IT 발전이 타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느렸던 러시아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SNS를 통해 식품의 사진과 영상을 공

유함으로써 선택과 소비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는 SNS를 통

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SNS는 러시아 젊은 층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홍보 수단으로 다

양한 한국 식품 또한 SNS를 통해 홍보되고 있는 중이다.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한 러시아인들

2000년대 초반까지 식품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으로 여겼던 

러시아인들이 건강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고단백질의 소

시지, 무설탕 과일 주스, 무알콜 맥주 등의 신규 제품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건강식품만 판매하는 마트도 생겨

나고 있다. 일반 제품보다 판매가격은 비싸지만 건강에 관심

이 많은 30대 이상의 고객층을 겨냥해 판매를 증가시킬 계획

이다. 

또한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일반 제품에 비해 고가

에 판매됨에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일

반 식품 대비 유기농품의 가격은 채소류 및 육어류가 20%, 

100% 높다. 

 | 건강 식품 |

 | 키오스크 |  | 식료품점 |  | 하이퍼마켓 |  | 재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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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설탕세’ 도입 배경 및 의미

전 세계적으로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과체중이며, 한 해 평

균 150만 명이 당뇨로 사망하고 있다. 이 같은 질병을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WHO는 2016

년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20%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고

했다. 이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설탕세(Sugar Tax)는, 설탕

음료세(Sugary Drink Tax) 또는 탄산음료세(Soda Tax)라고

도 하며 청량음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설탕이 함유됐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WHO는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

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에서 당류가 포함된 음료

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탕세 도입 또는 도입 예정 국가들

설탕세는 대체로 설탕소비량이 높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

다.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핀란

드, 노르웨이, 헝가리 등 10여 개국이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이탈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설탕세 도입 논의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콜라 등의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영

국에서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설탕세는 100ml 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24펜스(약 360원), 5~8g이면 18펜스

(약 270원)다. 설탕세가 도입된 후 영국 음료 제조업자들이 

자사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큰 폭으로 줄이며 유통되는 음료

의 50% 이상이 설탕 함유량을 조절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Europe ‘설탕세’ 도입 후

성장하는 다이어트 음료 시장파리지사

국가 도입 시기 과세 기준 세율 인공감미료

프랑스 2012년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무알콜 음료 1L당 0.075 유로 (한화 약 95원) 포함

영국 2018년 4월

100ml당 설탕 함량 5～7g 탄산음료 1L당 18펜스 (한화 약 270원)

미포함

100ml당 설탕 함량 8g 이상 탄산음료 1L당 24펜스 (한화 약 360원)

 | 유럽 주요 설탕세 도입국 |
(단위: 백만 유로)

 | 설탕세 도입 후 48주간 영국 내 음료 판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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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시장 동향

이렇듯 세계적인 설탕세 부과 움직임 속에서, 다수의 음료업

체들이 설탕 함유량을 줄인 신제품 개발에 동참하고 있으며 

새로 출시된 무설탕 또는 저설탕 다이어트 음료들이 높은 판

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 소비재는 가격이 상승

하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대체품을 찾는 반면, 설탕 음료

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건강한 제품을 선호해 설탕세 도입 이

후 더 저렴한 유사품목 구매전환율은 크지 않다. 가령 2017

년 12월~2018년 12월까지 영국 내 비브랜드 콜라 판매량은 

3.3% 감소한 반면 브랜드 콜라 판매율은 0.8% 상승했다. 

음료 브랜드의 주된 판매 성장 요인은 무설탕(Sugar-Free) 

제품이다. 설탕세 도입 후 설탕이 함유된 기존 라인 제품은 

판매율이 감소하거나 소폭 상승한 데 반해 무설탕 또는 저설

탕 다이어트 제품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음료 시장

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카콜라 등 주요 업체들

은 기존의 베스트 또는 스테디 셀링 제품의 레시피를 유지하

면서 설탕 함유량을 줄이고 새로운 맛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어필한다. 특히 새로운 맛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청년

층을 겨냥해 ‘맛의 혁신’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맛의 새로운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저용량, 프리미엄, 유

기농, 성인 음료(알코올 대안 음료) 등 다양한 테마의 신제품

을 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천연 강장 음료

도 웰빙 트렌드에 따라 음료 시장에서 선전 중이다.

 | SHS Drinks의 녹차 라이트 |

 | CANNASA의 식물성 라즈베리 레몬에이드 |

•  설탕세로 인한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음료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처음의 우려와 달리, 새로운 레시피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 등 업체들의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음료 시장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설탕세는 웰빙 개념이 반영된 세계적인 트렌드로, 국내 
업체들도 무설탕, 프리미엄 등 다양한 맛과 테마 제품을 
개발해 현지 시장에 진출한다면 좋은 반응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중에서도 특히 정신 건강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심신 안정 및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천연 
식물 기반의 유기농 전통차(대추, 오미자, 홍삼 등)에 설탕 
대신 천연 당분을 첨가하고 저용량 유리병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보인다면 현지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
Point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유기농 전통차의 해외 진출 가능성

출처 :    www.thegrocer.co.uk, www.sciencetimes.co.kr, www.thinkfood.co.kr,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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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폴란드사무소

출처 :  www.cbsnews.com, ec.europa.eu, fortune.com, www.esmmagazine.com, www.huffingtonpost.kr,

           www.freshplaza.com, www.europarl.europa.eu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배경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

으로,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

고 있고 인간도 이러한 해양생물을 섭취함으로써 간접 피해

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EU는 2018년 10월 플라스틱 사용 규

제안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2021년 규제 적

용을 목표로 플라스틱 식기(포크, 칼, 숟가락, 젓가락, 접시), 

빨대, 플라스틱으로 만든 면봉, 풍선스틱, 산화분해성(oxo-

degradable) 플라스틱 제품 및 폴리스티렌(polystyrene) 원

료로 생산된 식품 용기 등 10개의 규제 적용 제품을 선정했

다. 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도 25%

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안의 효과

EU는 연간 생산되는 2,5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25만 개

의 폐기물만을 재활용하고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플라스

틱 병의 90%를 분리수거해 재생하고, 플라스틱병을 만들 때 

재생 플라스틱을 25% 포함해야 한다. 2030년까지는 30%의 

재생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정책이 시행되면 220억 유로(약 29조 3,500억 원)로 추산되

는 유럽의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 파괴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연간 65억 유로(약 8조 6,700억 원)이상을 절약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폴란드 대형 유통회사들의 대응책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발맞춰 폴란드의 대형 유통회사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까르푸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을 금지할 것이며 PB 브랜드 상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

경 포장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폴란드 비드고

슈츠에 위치한 한 까르푸 매장에서는 고기, 치즈, 과일, 오이

피클 등의 제품을 개인 용기에 담아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

했다. Lidl 역시 자연에서 분해되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패

키징을 도입해 규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플라스

틱 포장을 20% 적게 사용하고 2025년까지 100% 재활용 가

능한 포장지를 PB 브랜드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Tesco

는 5월 중순부터 매장에 입점해 있는 모든 식당에서 일회용

품 식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으며, PB 제품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은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  한국 수출업체들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EU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한 
친환경 패키징으로 개선해 수출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높은 회수율과 재활용을 위해 마개 
또는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하여 환경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병 음료 수출 기업은 이 점을 
고려해 패키징에 변화를 준다면 EU 수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 수출 위해
친환경 패키지 준비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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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두바이지사

이슬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증가하는 돼지고기 소비

돼지고기 소비 3년 연속 증가세

중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슬람 율

법에 따라 돼지고기 섭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모든 육

류는 이슬람 국가에서 소비되기 위해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만 돼지고기는 그 자체로 할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임에도 이례적으로 돼지고기가 일정 부분 허용

되는 UAE에서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총 소비량이 역대 최대인 540여 t을 기록했

다.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돼지고기 소비가 원천

적으로 차단돼있어 유통 기록 자체가 없는 점과 상당히 대조

적이다. 

왜 UAE에서만 증가할까?

UAE의 공식 종교는 이슬람교로 타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

지로 율법에 의해 돼지고기 섭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비무슬

림 외국인에 한해 돼지고기의 소비와 유통이 허용된다는 점

에서 타 이슬람 국가들과 구별된다. 이 같은 차이는 UAE만의 

독특한 인구 구성에서 비롯된다. 2019년 현재 UAE 전체 거

주 인구는 980만 명인데 이 가운데 UAE 원주민은 단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타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로 상당수

가 돼지고기 섭취에 문제가 없는 비무슬림이다. 외국인들의 

자본과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UAE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볼 때 비무슬림의 기호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슬람의 

율법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UAE에서는 돼지고기뿐만 아

니라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주류 또한 비무슬림 외국인에 

한해 호텔 및 전문 주류 취급점에서 판매 중이다.

 | UAE 돼지고기 시장 연간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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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News Platform

•  UAE의 돼지고기 총 소비량이 비록 다른 비무슬림 국가들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금돈(禁豚)의 지역이었던 중동에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이뤄지고 있
고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UAE 돼지고기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돼지고기 수입국은 독일, 케냐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
인 만큼 국산 돼지고기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크고, UAE의 주류시장
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공략해볼 만한 틈새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척박한 토양과 열악한 기후로 인해 축산업이 거의 불가능한 UAE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육류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다. 현지에서 한국 식품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산 돼지고기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UAE 시장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주류,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틈새시장

Key
Point

출처 :  www.euromonitor.com, www.headlinejeju.co.kr, www.boydubai.com, thehuntr.com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현황

UAE의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돼지고기

의 대 UAE 수출량 또한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올 4월 기준 연

간 수출 물량은 총 10t으로 작년 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며, 연

말까지 40t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UAE에서 유통

되는 돼지고기는 독일산, 케냐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산 

식품이 건강하고 고급스럽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한인마트를 중

심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두

바이의 한 한인마트는 제주도의 양돈업체와 연간 30달러 상당

의 수출 계약을 이뤄내며 UAE 비무슬림 거주인들에게 고품질

의 국산 돼지를 선보이고 있다. 

돼지고기 시장 전망은 ‘맑음’

유로모니터의 2019년 UAE 돼지고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UAE 내 돼지고기 소비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

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UAE의 전

체 인구 증가 추이와 비슷하다. 앞으로 2020 두바이 엑스포, 

UAE 국가 재정 부양책 실시, 국제 유가 상승 등 경기 회복 전

망을 보이는 다수의 호재에 힘입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돼지고기의 소비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돼지고기, 주류 등 비무슬림

을 위한 식품의 규제가 점차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UAE 돼

지고기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부분이다.

| 두바이 소재 한인마트에서 판매중인 제주산 돼지고기 || Spinney’s 의 매장 내 비무슬림을 위한 돼지고기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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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 당 총 3건 신청 가능 • 일부 국가 및 주제에 대해서는 조사 불가능
• 조사 시작 후에는 항목 변경 불가능

해외시장 맞춤조사 프로세스

해외시장 맞춤조사 진행내용

신청 시 유의사항

※ 우대사항 ①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사용 품목 조사 신청 시 지원 우대(연 5건)
② 농식품 분야 사회적 경제기업(예비포함) 지원 우대(연 5건)
③ 맞춤조사 신규참여업체에 지원 우대(연 5건)

시장통계 시장트렌드 유통채널 통관 . 검역 전문가인터뷰

식품산업동향

식품산업동향

식품산업동향

핵심이슈선정

이슈별상세정보

식문화 및 소비현황

유통구조 현황

유통기업정보

통관 . 검역 구조도

통관 . 검역 세부정보

바이어 및

유통관계자 인터뷰

시장분석형

해외시장 맞춤조사 관련 문의    globalre@at.or.kr

※ 시장조사는 평균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품목 및 국가에 따라 사전 공지 후에 기간연장이 될 수 있음  ※ 수산물 제외

지원사업신청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1

조사가능여부 검토

•의뢰업체 대상 인터뷰
 접수일~7일

2

조사추진

•조사 착수 및 실시
•조사보고서 납품
 사전인터뷰 후 2개월

3

사후관리

•보완 조사 추진
•만족도 설문조사

※ 2020년 4월부터 유료화 예정

Type A.

경쟁제품조사 경쟁기업조사 바이어인터뷰 경쟁력파악

경쟁제품선정

경쟁제품포지셔닝

경쟁제품세부정보

경쟁제품선정

경쟁제품포지셔닝

경쟁제품세부정보

제품경쟁력피드백 제품경쟁력

마케팅벤치마킹

경쟁력분석형Type B.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자

준비하시는 중소기업 및 수출농가를 위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맞춤형 현지정보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시장 맞춤조사
aT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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